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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폴

란드의나탈리아파르티카선수처럼국가

대표가돼패럴림픽이아니라올림픽에참

가하고싶어요

외팔 탁구 신동 백어진(여12)이 제주

소년체전에서감동의경기를펼쳤다

오른쪽 손이 없는 백어진은 지난 30일

제주시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탁구 단식에서 광주태봉초

등학교 대표로 출전 경남선발 송도윤과

겨뤄 23으로아쉽게역전패했다

백어진은 첫 세트(115)와 두번째 세트

(118)를 연달아 이겼지만 세번째 세트부

터내리3차례패하면서세트스코어23으

로 무너졌다 그는 또 김민경과함께복식

에나서경남선발송도윤정채연에게 13

으로패했다

백어진은태어날때부터오른팔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탁구채를왼손으로잡는다

어진이는 부모의 권유로 4학년때 처음

탁구채를 잡았다 어진이를 탁구에 푹 빠

지게 한 것은 폴란드 탁구 국가대표를 지

낸나탈리아파르티카다어진이의롤모델

인나탈리아는 2000년시드니장애인올림

픽에최연소(11살)로 참가했고 2004년 아

테네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실력으로 국가

대표가돼베이징과런던올림픽에도출전

했다

어진이는 지난 2012년 장성군생활체육

회에서 취미로 탁구를 즐겼다 왼손 사용

이능한것을간파한체육회관계자가 탁

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 어떠냐며 어진

이 부모에게 권유하면서본격적으로 탁구

에입문하게됐다

탁구에서 왼손잡이는 서브스와 디펜싱

에서 유리하다 왼손잡이는 서비스를 예

리한 코스로 넣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받

아내기어렵다

장성이집인어진이는탁구때문에광주

태봉초로전학했다 1시간걸려매일장성

에서 광주로 등하교를 한다 5교시가 끝

나면 4시간동안훈련을한다 훈련은장애

가없는일반선수들과함께똑같이한다

어진이의강점은성격이밝다는것이다

어진이는 탁구가 즐겁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생긴다며 다른친구들보다늦

게 탁구를 시작했지만 열심히 해서 일반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에 나가고 싶

다고밝게웃었다

김창현광주탁구협회전무이사는이번

경기에서 먼저 2세트를 딴 뒤 내리 3세트

를 내줘 아깝다며 스텝만 보완하면 크

게성장할것이라고기대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

한팔탁구신동백어진 희망의스매싱

백어진이지난30일제주시생활체육관에서열린제44회전국소년체전탁구예선에서경기를펼치고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

전국소년체전단식출전

매일장성광주오가며

일반인과 4시간씩훈련

패럴림픽이아닌

올림픽출전이내꿈

2015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 테스

트에서 호남대학교 골프산업학과(학과장

박인혜) 학생들이전국대학골프관련학과

중가장많은 5명을합격시켜 골프명문으

로주목받고있다

특히노현종(2학년)은이번경기에서합

계 10더파(69677270)를기록하며당당

히 1위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해 기대주로

부상했다

지역 예선을 거친 240명이 지난 5월 19

일부터 5월 22일까지 현대링크스 cc에서

경쟁을벌인KPGA정회원투어프로자격

테스트에서 호남대학교 골프산업학과 노

현종강민혁(4학년) 송재호(3학년) 정준

영(1학년)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

대표로 활약하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에서은메달을따낸공태현(3학년)은프로

테스트 면제권을 받아 오는 6월 호심배선

수권대회 이후에 바로 PGA 투어 프로자

격증을받게된다 채희종기자chae@

호남대골프산업학과 KPGA 프로 5명 합격

<광주태봉초>

소년 헤라클레스

신비(고흥중3사진)

가 전국 소년체전 3

관왕에올랐다

신비는 지난 30일

제주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

회역도 56급에서금메달 3개를들어올

렸다

인상 1차 시기에 94을들어올린 신비

는 2차시기에 2을더올려 96을성공

했다 용상에서는 115을 성공한 뒤 23

차 시기에 2씩을 추가해 119의 바벨

을들어올렸다 인상과용상합계 215으

로금메달 3개를목에걸었다

신비의 3관왕은 순발력 있는 작전의 승

리였다 인상 우승 후보였던 정수민(경기

도장중)이 1차 시기에 95을성공한뒤 2

차 시기에 99을신청해야했지만실수로

109을 신청하자 신비는 재빨리 1 낮

춰 108(3차 시기)을 들이밀었다 108

의 바벨을 들어올리기 보다 정수민이 109

이하로 신청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

다 작전대로정수민은 3차시기를포기했

고 금메달은신비의목에걸렸다

전남은 역도에서 금맥을 캤다 신비에

이어 김경환(보성중3)이 94급 인상에서

116을들어올려금메달을추가했다

광주는 양궁과 역도 체조에서 각각 금

메달 3개씩을획득했다

대회 이틀째인 31일 현재 광주는 금메

달 14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6개를획득

했다 전남은 금메달 1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2개를수확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

고흥 헤라클레스 신비 역도 3관왕

제주전국소년체전 2일째

광주金 14전남 金 15

<고흥중>


